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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과 

 

정치참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씨의 

 

사망 

 

이후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노동

 

자들의 

 

노동 

 

조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존 

 

노동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임금, 

 

복

 

지, 

 

노동시간 

 

등의 

 

전통적 

 

문제에 

 

더해, 

 

감정노동, 

 

자기결정권,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으로 

 

소위 ‘

 

밑바닥 

 

노동’

 

을 

 

담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가는 

 

여러 

 

측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에는 

 

주로 

 

빈곤, 

 

복지수혜계층, 

 

임금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문제, 

 

소비여력 

 

저하로 

 

인한 

 

내수부족,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식,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시민의 

 

정치참여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에 

 

주

 

목한다. Verba 

 

등은“

 

자발적 

 

시민참여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

 

에서 

 

시민들

 

의 

 

정치참여를 ① 

 

자원론(resources) 

 

모델, ②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s)

 

모

 

델, ③ 

 

동원모집(recruit) 

 

모델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중“SES(social 

economic status) 

 

모델”, 

 

자원모델은 

 

정치적 

 

정향모델과 

 

함께 

 

정치참여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온 

 

중요한 

 

이론적 

 

모델이다(Scholzman 2002, 441-3; Verba et al. 1995, 

346) 

 

고소득층

 

ㆍ

 

직업위계가 

 

강한 

 

직종

 

ㆍ

 

고학력 

 

등의 

 

계층은 

 

정치에 

 

참여할 

 

자원(

 

돈, 

 

시

 

간, 

 

참여기술)

 

등이 

 

풍족하며 

 

관련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 

 

내에

 

출퇴근 

 

시간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감정노동을 

 

비롯한 

 

질 

 

낮은 

 

일자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대신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정규직, 

 

공공부문 

 

일자리

 

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의 

 

문제는 

 

다양하다. 

 

인권차원의 

 

문제부터 

 

빈

 

곤, 

 

불평등, 

 

사회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의식에 

 

있

 

다. 

 

정치참여와 

 

시민의식에 

 

노동의 

 

질, 

 

특히 

 

노동자의 

 

인지심리적 

 

소모가 

 

결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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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정치 

 

영역은 

 

점차로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이론과 

 

자아소모이론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이런 

 

입장에 

 

기초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중 

 

인지심리학적 

 

자원에 

 

주목한다. 

 

기존 

 

사회심리학 

 

모델에서 

 

다룬 

 

심리적 

 

요인은 

 

사회

 

정치적 

 

신뢰도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의 

 

행동이 

 

정치를 

 

바꿀 

 

수 

 

있

 

다는 

 

등의 

 

정치 

 

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정치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신뢰심, 

 

참여에 

 

대한 

 

시민적 

 

의무감등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사회정치적 

 

신뢰도와 

 

시민의식에 

 

따라 

 

정치참여양상이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이론들은 

 

모두 

 

정치참여와 

 

시민의식강화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

 

지만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자원이론의 

 

양적접근에 

 

문제를 

 

제기한다. 

 

퍼트넘이 ‘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에서 

 

지적한 

 

개인생활, 

 

노동시간의 

 

확대로 

 

인한 

 

정치참여 

 

저하는 

 

시간을 

 

어떻

 

게 

 

보내는지에 

 

상관없이 

 

자유시간의 

 

부족이 

 

바로 

 

시민의식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하

 

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심리학연구의 

 

효능감, 

 

관심 

 

역시 

 

그런 

 

인

 

지가 

 

형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인지과학,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 

 

행동

 

에는 

 

인지적 

 

배경이 

 

존재하고 

 

그 

 

인지는 

 

다양한 

 

과정과(

 

환경영향) 

 

기본 

 

인지구조(

 

본성)

 

에서 

 

형성된다. 

 

특히 

 

자기컨트롤 

 

이론(self control)

 

에서 

 

다루는 

 

의식적/

 

통제적 

 

행동은 

 

특정한 

 

자기자원(self-resources)

 

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이

 

론에 

 

기초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물리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자원

(self-resources), 

 

인지심리적 

 

자원의 

 

여유/

 

소모여부에 

 

주목한다. 

Baumeister(Baumeister,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등이 

 

제기한 

 

자아소

 

모이론(ego depletion)

 

에 

 

따르면 

 

의사결정, 

 

책임감수, 

 

계획짜기, 

 

계획에 

 

따른 

 

행동하기 

 

등 

 

의지적 

 

행동은 

 

한정된 

 

의지력에 

 

기초해 

 

소모된다고 

 

주장한다. 

 

이 

 

의지력은 

 

육체적 

 

힘, 

 

에너지 

 

등과 

 

비슷한 

 

종류의 

 

자원으로서 

 

그 

 

양이 

 

제한되어있다. 

 

의지적 

 

자기 

 

통제

(self control)

 

에는 

 

이러한 

 

인지심리적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원이 

 

소모되면 

 

이후의 

 

자기통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정리하면 

 

개인이 

 

사회/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가능한 

 

인

 

지적 

 

전환(

 

정치적 

 

관심 

 

등)

 

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시간/

 

물질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는 

 

카네만 

 

등의 

 

행동경제학과 

 

인지과학 

 

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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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모델
Model with contextual 

variables

 

개인수준

 

노동시간 .017 (.070) .031 (.071)

 

출퇴근시간 −.120** (.040)  −.098* (.040)

 

교육Education  .238*** (.039) .240*** (.041)

 

수입Income  .058 (.051)  .090 (.053)

 

과에 

 

기초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시간 

 

소비는 

 

오히려 

 

정치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

 

론으로 

 

이어진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강남 

 

아이들

 

이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착하기까지 

 

하다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부

 

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량에 

 

대한 

 

비교였다. 

 

하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

 

가 

 

확대되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탐색하기 

 

시

 

작했다. 

 

사회경제적 

 

조건SES(social economic status)

 

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쳐 Output

 

을 

 

낸다는 

 

접근이다. 

 

곳간은 

 

물질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있는 

 

전체적 

 

조건인 

 

셈이다. 

 

기존 

 

자원모델이 

 

참여자원(

 

돈, 

 

시간, 

 

참여기술)

 

등 

 

객관적, 

 

실체적 

 

자원의 

 

양적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카네만 

 

등 

 

행동경제학의 

 

배경에서 

 

출발한 

 

새로운 

 

관점은 

 

자기자원

(self-resources)

 

과 

 

그를 

 

소모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주목한다. 

 

이를 

 

자원이론과 

 

출퇴근 

 

스트레스이론으로 

 

구분하여 

 

자유시간의 

 

양적 

 

차이를 

 

야기하는 

 

노동시간과 

 

부정적 

 

감정

 

을 

 

불러일으켜 

 

자기자원(self-resources)

 

을 

 

소모시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적 

 

관심과 

 

정

 

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가설 

1. 

 

의무적 

 

일상업무(

 

출퇴근시간)

 

이 

 

정치적 

 

의지/

 

관심(

 

개입요인)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 

 

가설 2. 

 

여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영향을 

 

미친다.(

 

상쇄요인) 

 

가설 3. 

 

정치적 

 

관심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과)

 

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지타운대학

 

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센터에서 

 

수행한 2005 

 

시민의식, 

 

참여, 

 

민주주의 

 

조사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CID)

 

결과 590

 

부를 

 

활용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 

 

정치참여에 

 

대한 

 

일상 

 

노동과 

 

출퇴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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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변수

 

정치적 

 

관심

 

이웃과 

 

대화

 

이웃문제에 

 

개입

 

정치참여

 

노동시간  0.380(.800)  −0.032(.134) −0.565(.771)  −0.061(.179)

 

출퇴근시간   −1.26*(.527) −0.269**(.102) −1.59*(.823) 0.143(.116)

 

수입  −0.629(.676) −0.253*(.123) −1.71*(.725)  0.187(.124)

 

노동시간과 

 

수입 −0.525(1.52)  0.163(.266) 2.71(1.52)  −0.058(.289)

 

출퇴근시간과 

 

수입  

 
2.33*(.917) 0.480*(.197) 2.64*(1.38) −0.475*(.208)

 

정치적 

 

관심 0.098***(.008)

 

이웃과 

 

대화 0.034 (.031)

 

이웃문제에 

 

개입 0.042***(.010)

 

연령Age −.006 (.058)  .017 (.059)

 

성Gender  .036* (.019)  .035 (.019)

 

흑인Black  .011 (.027)  −.008 (.030)

 

히스패닉Hispanic  .013 (.031)  .035 (.037)

 

자가소유Homeowner  .041* (.021)  .034 (.022)

 

공동체에 

 

대한 

 

태도  .171** (.058) .135* (.060)

 

결혼  −.032 (.020) −.028 (.020)

 

교회관계  .008 (.036) .016 (.037)

 

이념  −.021 (.042) −.017 (.043)

 

정당지지도 .102*** (.026)  .101*** (.027)

Zip code-level

 

혼자 

 

출근하는 

 

비율 −.104 (.094)

1995

 

년 

 

이후 

 

다른 

 

집 

 

거주률  .062 (.070)

 

중위 

 

가구소득  −.170** (.064)

 

실업률 −.042 (.116)

 

히스패닉비율 −.116 (.077)

 

인구수 .002 (.065)

 

노동시간이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출퇴근 

 

시간. 

 

공동체에 

 

대한 

 

태도, 

 

중위가구소득 

 

비율 

 

등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2] 

 

정치참여에 

 

대한 

 

일상업무의 

 

중재/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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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연구에서는 

 

시간소모측면에서 

 

노동시간보다는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

 

으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과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해, 

 

최고 

 

소득구간의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한국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일단 2011

 

년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은 55

 

분으로 

 

남아공 

 

다음으로 

 

높다. 2009

 

년 10

 

세이상 

 

서울시민의 

 

이동시간은 

 

평일 1

 

시간54

 

분, 

 

취업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평일기준 1

 

시간35

 

분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1] 

 

출퇴근시간 

 

국제비교

 

출처 :  http://unstats.un.org/unsd/broaderprogress/pdf/How's%20life%20-%20Measuring%20

well-being.pdf

 

대신 

 

시민역량과 

 

사회적 

 

신뢰 

 

영역에서는 41

 

개 

 

조사국 

 

중 

 

공정한 

 

법제도는 

 

하위 7

 

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 10

 

위, 

 

하위 3

 

위이다. 

 

또한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은 1

 

시간으로 

 

헝가리, 

 

인도 

 

다음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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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하루 

 

중 

 

자원봉사에 

 

소비하는 

 

시간

 

출처 :  http://unstats.un.org/unsd/broaderprogress/pdf/How's%20life%20-%20Measuring%20

well-being.pdf

 

연구는 

 

정치참여연구와 

 

미국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연구는 

 

시민역량강화에 

 

대한 

 

일상적 

 

업무의 

 

영향력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노

 

동과 

 

출퇴근의 

 

영향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진전시켰다. 

 

또한 

 

실제 

 

노동

 

시간보다는 

 

불쾌한 

 

경험을 

 

주는 

 

출퇴근 

 

시간의 

 

영향에 

 

주목한다. 

 

더구나 

 

인지심리적 

 

자

 

원을 

 

소모시키는 

 

환경/

 

조건의 

 

중요성과 

 

적절한 

 

해소수단, 

 

노동시간 

 

중 

 

자기결정권, 

 

노

 

동의 

 

질 

 

등에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저녁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잘못된 

 

주거/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외곽으로, 

 

변두리로 

 

밀려

 

나고 

 

있다. 

 

역세권 

 

주거비용은 

 

지나치게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시간이 

 

길 

 

수밖

 

에 

 

없다. 

 

또한 

 

이런 

 

저소득층은 

 

노동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도 

 

불쾌한 

 

감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주야간노동, 

 

작업장에서의 

 

위계, 

 

자기결정권, 

 

기본적 

 

복지 

 

등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서민층들이 

 

자신을 

 

위한 

 

민주주의에 

 

참여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선거 

 

이후, 

 

저소득층과 

 

복지 

 

수혜층인 

 

노인들의 

 

투표행태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

 

다. 

 

일각에서는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 

 

연장, 

 

투표방식 

 

전환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

 

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선거당일 

 

투표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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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민하고 

 

적당한 

 

정치집단을 

 

선택하며 

 

주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이다.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힘들어 

 

인지심리적 

 

자기자원이 

 

전부 

 

소모된 

 

노동자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민주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

 

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적 

 

조건으로 

 

제약받게 

 

됨을 

 

깨닫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를 

 

소개하며 

 

이하에서 

 

관

 

련 

 

연구자들의 

 

라디오 

 

대담을 

 

간략하게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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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로운 

 

일상사_

 

노동과 

 

출퇴근, 

 

그것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Daily Grind'': Work, Commuting, and Their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njamin J. Newman, Joshua Johnson and Patrick L. Lown

American Politics Research published online 22 August 2013

 

대담자 : STEVE INSKEEP, RENEE MONTAGNE in MORNING EDITION

 

전문가 : 

 

전미 

 

공공 

 

방송협회 

 

사회과학전문기자 Shankar Vedantam

         Stonybrook

 

대학의 Joshua Johnson

 

교수

 

미국에는 

 

양당-

 

민주당, 

 

공화당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정치적 

 

분리가 

 

존재하

 

는데 

 

이는 

 

정치에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고령, 

 

부유층, 

 

고학력자 

 

집단

 

이 

 

정치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_

 

출퇴근 

 

시간을 

 

찾아냈다. 

 

이하 

 

대담

RENEE MONTAGNE, HOST) 

 

왜 

 

출퇴근 

 

시간은 

 

정치에 

 

대한 

 

관심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가?

SHANKAR VEDANTAM) 

 

지난 

 

몇십년 

 

사이 

 

정치적,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인이 

 

감소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두 

 

가지 

 

다른 

 

경향

 

이 

 

관찰되었다. 90

 

년도에 

 

일년에 4

 

천2

 

백만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했다면 

 

현재는 5

 

천6

 

백

 

만 

 

시간을 

 

길바닥에 

 

쓰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경향사이에 

 

연관을 

 

찾아보고자 

 

했다. Stonybrook

 

대학의 Joshua 

Johnson

 

교수,  Connecticut

 

대학의 Benjamin Newman

 

교수와 

 

졸업생 Patrick Lown

 

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본인의 

 

정치적 

 

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

 

다. 

JOSHUA JOHNSON) 

 

그 

 

영향은 

 

매우 

 

인상적이다. 

 

사람들이 

 

더 

 

어려운 

 

장기간 

 

출퇴근

 

이 

 

증가하면 

 

정치에 

 

덜 

 

참여하는 

 

것을 

 

찾아냈다. 

INSKEEP) 

 

덜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 

 

아닌가? 

 

장기간 

 

출퇴근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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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ANTAM) 

 

오랜 

 

기간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

 

혀졌다. 

 

노동시간이 

 

긴 

 

것과 

 

낮은 

 

정치참여와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른 

 

활

 

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절대적 

 

양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출퇴근으로 

 

보였고 

 

연구진들은 

 

행동경제학

 

자의 

 

다니엘 

 

카네먼의 

 

연구에서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잡았다. 

 

카네먼는 

 

출퇴근이 

 

사람

 

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쾌한 

 

일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출퇴근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며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면 

 

사람들은 

 

실제 

 

시민참

 

여, 

 

공공체 

 

정치 

 

등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인지심리학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

 

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INSKEEP)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동일한 

 

영향을 

 

받는가?: 

VEDANTAM)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정치 

 

참여와 

 

춭퇴근사이에 

 

일반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은 

 

불균등하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사다리를 

 

타고 

 

올라감에 

 

따

 

라 

 

출퇴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최고 

 

부유층의 

 

경우, 

 

출근시간이 

 

길수록 

 

정치참여는 

 

더 

 

증가한다. 

INSKEEP) 

 

왜 

 

그러한가? 

 

연구진은 

 

부유층은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출퇴근을 

 

하고 

 

있으

 

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수 

 

있으며 

 

정치참여를 

 

위한 

 

충분한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VEDANTAM) 

 

연구진들의 

 

생각은 

 

이렇다. 

 

출퇴근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지만 

 

저소득

 

층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부유층들은 

 

피곤한 

 

일상을 

 

마친 

 

후 

 

집에서 

 

저녁만찬을 

 

즐기거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보

 

호장치를 

 

누리기 

 

어렵다. 

 

사실, 

 

부유층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참여, 

 

뉴스청취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부유할수록 

 

출퇴근시간과 

 

정치참여는 

 

정

 

비례한다. 

INSKEEP) 

 

우리는 

 

여기에서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통계적 

 

범주에도 

 

속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는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 

 

패턴을 

 

찾았다고 

 

하

 

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  

VEDANTAM: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존슨은 

 

출퇴근시간의 

 

영향이 

 

우리의 

 

정

 

치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불균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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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JOHNSON: 

 

저소득층은 

 

이미 

 

정치에 

 

불감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저소득층이 

 

더욱 

 

정치

 

에서 

 

멀어지는데 

 

기여한다면 

 

그 

 

결과 

 

역시 

 

매우 

 

나쁠 

 

것이다. 

VEDANTAM: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야기한다. 

 

만약 

 

출퇴근이 

 

증가하고 

 

출퇴

 

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과 

 

노동자계급에게만 

 

불균형하게 

 

작동한다

 

면 

 

누가 

 

정치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INSKEEP: 

 

부자들, 

 

바로 

 

이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전문 
http://apr.sagepub.com/content/early/2013/08/22/1532673X13498265.full.pdf+html

 

라디오 

 

대담
http://www.npr.org/2013/11/19/246085202/study-commuting-adversely-affects-politi
cal-engagement?ft=1&f=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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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

 

년 

 

경제의 5

 

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샹티에 2006

 

년 

 

선언, “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

 

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7/12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8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김수현

 

세계의 

 

시선 7/24

 

디트로이트 

 

파산, 

 

빈곤의 

 

섬이 

 

된 

 

도시

 

김병권

 

세계의 

 

시선 7/25

 

페이스북 2

 

인자 ‘

 

셰릴 

 

샌드버그’

 

가 

 

던진 

 

여성 

 

논쟁

 

최정은

 

세계의 

 

시선 8/22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이수연

 

세계의 

 

시선 9/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

 

최정은

 

세계의 

 

시선 9/11

 

글로벌 

 

경제에서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알려진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9/13

 

수요확대 

 

정책으로 

 

경제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김수현

 

세계의 

 

시선 9/16

 

경기회복에도 

 

심화된 

 

소득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10/15

 

노벨상위원회의 2013

 

년 

 

노벨상 

 

선정 

 

이유와 

 

경제흐름

 

이수연

 

세계의 

 

시선 10/30

 

실업자이지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수현

 

세계의 

 

시선 11/21

 

옐런, 

 

미국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까?

 

김수현

 

세계의 

 

시선 11/22 ‘

 

시간제 

 

일자리’

 

의 

 

딜레마

 

최정은

 

세계의 

 

시선 11/28  

 

출퇴근 

 

시간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이은경

2013

 

년 

 

새사연의 ‘

 

세계의 

 

시선’ 

 

목록

 2013

 

년 11

 

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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